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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예술가 노먼 록웰 (Norman Rockwell)     17-10-30

노먼 록웰은 1978년에 84세를 일기로 별세한 미국이 낳은 유명한  예술가입니다. 그는 유명잡지와 책의 표지의 그림이나 삽화를 그린 예술가이었습니다. 그의 그림은 이해하기가 쉬웠고 그림 하나 하나에 절절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중에서 감격을 주는 그림이 많습니다.  한 여성이 대형 성조기를 무릎에 올려 놓고 원탁 앞에 앉아 있는데 탁자 위에는 남자의 모자가 놓여 있습니다. 그 여성은 무어인가 손에 들고 하염 없이 처다보고 있는 처량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은 “애국”입니다. 틀림 없이 그 대형 성조기는 전사를 한 남편의 관을 덮은 성조기이었을 것이고 남자의 모자는 전사를 한 그 여성의 남편의 유품이었을 것입니다. 남편의 또 다른 유품을 손에 들고 하염 없이 남편을 그리는 그 그림은 해석도 필요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받친 한 남성의 아내를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노먼 록웰은 마른 체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터지자 그는 해군에 입대하려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키에 비해 체중이 너무 가볍다고 해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는 입대하려는 결심을 굽히지 않고 바나나와 도너쓰를 배가 부르게 먹고 다시 신체검사를 하여 입대를 할 수가 있었다는 유명한 일화를 남겼습니다. 미국 해군은 그의 예술가로서의 재능을 인정하여 군 생활을 하는 동안 그림을 그리도록 허락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때나 요즘에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 되고 있던 중에 체중을 올려서까지 입대를 하려는 청년이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병역문제가 대선 때마다 불거지는 한국에서도 노먼 록웰의 일화를 소개해 주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그는 새터데이 이부닝 포스트  (Saturday Evening Post) 같은 유명 잡지의 표지를 포함해서 일생 동안 321편의 표지화 및 삽화를 그렸는데 그가 삽화를 그린 유명 서적에는 톰 소여 (Tom Sawyer) 와 허클베리 핀 (Huckleberry Finn)등이 있습니다.  노먼 록웰은 그림으로 미국인들의 의식을 선도하는 데에 큰 공을 세웠다고 해서 제럴드 포드 (Gerald Ford) 대통령은 그를 특별히 백악관으로 초청을 하여 시민으로 받을 수 있는 상 중에서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 자유메달 상”을 수여 했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 중에서 민권 운동에 큰 공을 세운 그림이 있습니다. 흑인을 비하하는 낙서가 마구 쓰여진 담을 배경으로 하고  연방 경호원들이 어린 흑인 여 학생을 호송하는 그림이 바로 이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을 드렸드시 그의 그림에는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1943년에 세계제 2차 대전 중 프랭클린 루주벨트 (Franklin Roosevelt) 대통령이 소위 4대 자유를 역설한 명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가 역설한 4대 자유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언론의 자유”, “예배의 자유” 및 “공포로부터의 자유”이었습니다. 그 연설에 감동을 받은 노먼 록웰은 “4대 자유” 시리즈란 그림을 그려서 지금은 국보처럼 귀중한 작품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작품들은 마사츄셋주의 스톡브릿지 (Stockbridge)에 1969년에 설립된 노먼 록웰 박물관에서 볼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예술가도 한 때는 직장을 얻지 못하여 고생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직장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의 췌췌한 모습과 의욕이 보이지 않는 용모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발소에 가서 이발사에게 가장 멋진 이발을 해달라고 말하여 이발을 한 후에 깨끗한 정장을 차려입고 어깨를 활짝 핀후 허리도 꼿꼿이 세우고 구직을 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진효하여 미국에서 가장 인기리에 간행 되었던 새터데이 이브닝 포스 잡지사에 표지화 작가로 채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그림을 표지에 실었더니 그 잡지는 평상시보다 5만 부가 더 팔린 사실에 잡지사도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는 끈임 없이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한 예술가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린 그림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우수작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질문에 노먼 록웰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했습니다. “내 작품 중에서 가장 우수한 그림은 바로 다음에 그릴 그림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며 인권을 존중한 노면 록웰은 위대한 예술가로 길이  길이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끝
